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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엔티티 빈을 튜닝하라 
 

앞에서 설명했던 공통적인 튜닝 주제들은 엔티티 빈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여기서는 엔티티 빈에 대한 특정한 사항들을 
설명한다.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 먼저 
엔티티 빈의 라이프 사이클을 살펴볼 것이다. 엔티티 빈은 
데이터를 표현하며 외부 데이터베이스와 통신하고, 퍼포먼스에 큰 
영향을 미친다. 여기서는 CMP(Container managed persistence)와 
BMP(Bean managed persistence)의 튜닝 주제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먼저 엔티티 빈의 라이프 사이클을 살펴보자. 

 

5.1 엔티티 빈의 라이프 사이클 

엔티티 빈의 라이프 사이클은 무상태 세션 빈과 상태유지 세션 
빈의 라이프 사이클을 섞어놓은 것처럼 보인다. 그것은 엔티티 
빈이 라이프 사이클 상에서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수 있으며, 
또는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CMP와 BMP 
엔티티 빈의 라이플 사이클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는 
여기서 설명할 주제에서는 무시해도 좋은 차이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양쪽 다에 적용 가능한 일반화된 라이프 사이클을 
설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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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그림은 엔티티 빈의 라이프 사이클이다. 

 

 
그림 8 : 엔티티 빈의 라이프 사이클 

 

엔티티 빈의 라이프 사이클에는 인스턴스 풀과 인스턴스 캐시가 둘 
다 존재한다. 인스턴스 풀은 상태 데이터를 가지지 않은 엔티티 
빈을 유지하며, 인스턴스 캐시는 상태 데이터를 가진 엔티티 빈을 
유지한다. 

 

엔티티 빈의 라이프 사이클을 제어하는 방법은 벤더 종속적인 
디플로이먼트 디스크립터에 인스턴스 풀 사이즈와 인스턴스 캐시 
사이즈를 설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웹로직의 weblogic-ejb-
jar.xml은 다음과 같은 엘리먼트를 통해 인스턴스 풀 사이즈를 
설정한다. 

 

<p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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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x-beans-in-free-pool>100</max-beans-in-free-pool> 

        <initial-beans-in-free-pool>50</initial-beans-in-free-pool> 

</pool> 

 

그리고 인스턴스 캐시 사이즈의 설정은 다음과 같다. 

 

<entity-cache> 

        <max-beans-in-cache>100</max-beans-in-cache> 

</entity-cache> 

 

JBoss 서버의 jboss.xml은 <instance-pool> 엘리먼트를 통해 풀 
사이즈를 기술하며, 인스턴스 캐시 사이즈의 설정은 다음과 같다. 

 

<instance-cache> 

<container-cache-conf> 

        <cache-policy> 

                <cache-policy-conf> 

                        <min-capacity>5</min-capacity> 

                        <max-capacity>10</max-capacity> 

                </cache-policy-conf> 

        </cache-policy> 

</container-cache-conf> 

</instance-cache>  

 

인스턴스 풀의 초기 빈 개수를 50으로 최대 빈 개수를 100으로 
설정하고, 인스턴스 캐시의 최소 빈 개수를 50으로 최대 빈 개수를 
100으로 설정하고 서버를 시작하면, 라이프 사이클이 시작된다. 

 

먼저 서버가 시작될 때 EJB 컨테이너/서버는 Class.newInstance() 
메소드를 이용하여 50개의 빈을 생성하고 풀에 집어넣는다. 
그리고는 각각의 빈에 대하여 setEntityContext() 메소드를 
호출한다. 컨테이너는 풀의 빈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접근과 빈의 
idle 시간에 따라 풀에서 빈을 제거한다. 풀에서 빈을 제거할 때 
컨테이너는 빈의 unSetEntityContext() 메소드를 호출한다. 

 

다음으로 클라이언트가 create() 메소드를 호출할 때, 컨테이너는 
인스턴스 풀의 여러 빈들 중 하나의 빈의 ejbCreate() 메소드를 
호출하고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생성한다. 그리고 값들을 
변수에 설정하고 프라이머리 키를 리턴한 후 인스턴스 캐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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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된 빈을 넣는다. 이 단계에서 EJBObject가 인스턴스 캐시의 
빈과 통신하는 클라이언트에게 할당된다. 다음으로, 컨테이너는 
ejbPostCreate() 메소드를 호출한다. 이 단계에서 빈은 풀에서 
캐시로 이동되며, 클라이언트는 빈의 비즈니스 메소드를 호출할 수 
있게 된다. 

 

다음으로 클라이언트가 비즈니스 메소드를 호출할 때, 컨테이너는 
빈의 상태를 갱신하는 ejbLoad() 메소드를 호출하고, 비즈니스 
메소드를 실행한 후, ejbStore() 메소드를 호출하여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 동시에 활성화된 클라이언트의 수가 
캐시 사이즈를 넘을 경우 컨테이너는 빈을 비활성화하고 
ejbStore(), ejbPassivate() 메소드를 호출한 후 빈을 인스턴스 풀로 
다시 집어 넣는다. 얼마 후 idel한 클라이언트가 엔티티 빈의 
비즈니스 메소드를 다시 호출하면, 컨테이너는 ejbLoad() 메소드를 
호출하여 가장 최근의 데이터를 가져오고 ejbActivate() 메소드를 
호출하여 인스턴스 캐시에 빈을 집어 넣는다. 

 

다음으로 클라이언트가 remove() 메소드를 호출하면 컨테이너는 
ejbRemove() 메소드를 호출하여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데이터를 
제거하고 빈을 인스턴스 캐시로부터 인스턴스 풀로 되돌린다. 

 

앞에서 설명한 바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해할 수 있다. 

 

① 클라이언트는 빈의 풀로부터 캐시로의 이동을 의미하는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 생성과 빈의 캐시로부터 풀로의 이동을 
의미하는 데이터의 삭제를 포함한 빈의 라이프 사이클을 
컨트롤한다. 

 

② 컨테이너는 풀과 캐시의 라이프 사이클뿐만 아니라 캐시에서의 
활성화와 비활성화 과정도 컨트롤한다. 

 

③ 클라이언트와 컨테이너는 클라이언트의 메소드 호출과 
컨테이너의 활성화 및 비활성화 과정을 통해 ejbLoad()와 
ejbStore() 메소드를 컨트롤한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라이프 사이클은 클라이언트의 동시적인 
오퍼레이션, 인스턴스 풀 사이즈, 그리고 인스턴스 캐시 사이즈에 
의해 결정된다. 

 

이제 엔티티 빈의 튜닝 방법에 대해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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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엔티티 빈의 인스턴스 풀 사이즈를 튜닝하라 

엔티티 빈의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섹션에서, 개발자가 벤더 
종속적인 디플로이먼트 디스크립터(또는 벤더에서 제공하는 다른 
방법으로)에 풀 사이즈(최소 및 최대)를 기술함으로써 빈의 생성과 
파괴를 컨트롤 한다고 설명하였다. 풀의 사이즈가 작은 
경우(디폴트 사이즈를 사용하고 있거나 작은 값을 설정하였다면), 
클라이언트의 동시 접근(클라이언트가 생성/finder/홈 메소드를 
호출할 때) 수가 최대 풀 사이즈보다 더 커지면, 컨테이너는 
클라이언트를 큐에 넣는다. 그리고 또한 인스턴스 캐시는 인스턴스 
풀에서 빈을 가져와야 하므로, 인스턴스 캐시의 사이즈는 인스턴스 
풀의 사이즈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풀 사이즈가 작으면, 
퍼포먼스는 떨어지며 클라이언트의 실행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최상의 퍼포먼스를 위해 풀의 최대 빈 개수를 최대 동시 
클라이언트 접근(생성/finder/홈 메소드에 의한 클라이언트 접근) 
수와 같게 설정한다면 빈의 생성과 파괴를 줄일 수 있다. 

 

풀 사이즈는 벤더 종속적인 디플로이먼트 디스크립터(또는 다른 
벤더 종속적인 방법으로)에서 설정할 수 있다. 앞의 엔티티 빈의 
라이프 사이클 섹션에서 웹로직 서버와 Jboss 서버의 경우 이 풀 
사이즈의 설정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다. 다른 EJB 서버의 풀 
사이즈 설정 방법은 벤더가 제공하는 문서를 참고하라. 

 

5.3 엔티티 빈의 인스턴스 캐시 사이즈를 튜닝하라 

엔티티 빈의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섹션에서, 개발자가 벤더 
종속적인 디플로이먼트 디스크립터(또는 벤더에서 제공하는 다른 
방법으로)에 인스턴스 캐시 사이즈를 기술함으로써 활성화와 
비활성화를 컨트롤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엔티티 빈의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섹션에서 웹로직과 Jboss 서버의 인스턴스 캐시 
설정을 참고하라. 다른 서버는 벤더에서 제공하는 문서를 
참고하라. 

 

활성화와 비활성화는 비용이 비싼 과정이다. 매 활성화마다 
컨테이너는 ejbLoad() 메소드를 호출하여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가장 최근의 데이터를 가져온 후 ejbActivate() 메소드를 호출한다. 
매 비활성화마다 컨테이너는 ejbStore() 메소드를 호출하여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ejbPassivate() 메소드를 
호출한다. ejbLoad()와 ejbStore() 메소드는 최신의 데이터를 
동기화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와 통신한다. 동시에 활성화된 
클라이언트(클라이언트가 비즈니스 메소드를 호출할 때)의 수가 
인스턴스 캐시 사이즈보다 크다면 활성화와 비활성화가 자주 
일어나며 따라서 퍼포먼스가 떨어진다. 그러므로 퍼포먼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최적의 캐시 사이즈를 설정해야 한다. 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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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즈는 빈에 접근하는 동시 활성화 클라이언트의 수와 같아야 
한다. 

 

주의 : 엔티티 빈의 인스턴스 캐시 사이즈와 풀 사이즈는 세션 빈의 
사이즈보다 크다. 풀과 캐시의 빈들은 매우 많은 (아마도 수천의) 
레코드를 리턴하고 그 데이터를 빈에 저장하는 검색 메소드와 같은 
엔티티 빈의 요청을 수용해야 한다. 따라서 엔티티 빈의 풀 
사이즈와 캐시 사이즈를 설정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 정확한 
파라미터를 알아내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디폴트 풀 사이즈와 캐시 
사이즈를 사용하라. 

 

5.4 setEntityContext() 메소드를 캐시로 사용하라 

setEntityContext() 메소드는 빈의 라이프 타임에서 단 한번만 
호출된다. 풀의 엔티티 빈은 다수의 클라이언트에 의해 
재사용되므로, 이 메소드에서 엔티티 홈 레퍼런스나 DataSource 
레퍼런스와 같은 기타 빈 종속적인 리소스를 캐시할 수 있다. 
이러한 리소스들은 인스턴스 변수로 선언되어야 하며, 이 
메소드에서 획득되어야 한다. 이 기술은 'setSessionContext() 
메소드를 캐시로 사용하라' 섹션에서 설명했던 방법과 유사하다. 
이들 리소스들은 빈에 종속적이며 전역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 
전역적인 재사용을 위해서는 'Cache EJBHome object 
references'에서 설명했던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낫다. 이 기술을 
사용하면 다른 리소스들도 획득할 수 있다. 이러한 메소드에서는 
데이터베이스 커넥션과 같은 물리적인 리소스를 획득할 수 없음을 
기억하라. 동시 클라이언트의 수가 풀 사이즈보다 크다면 이러한 
리소스들은 각각의 메소드에서 획득하고 릴리즈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될것이다. setEntityContext() 메소드를 이용하여 다른 
클라이언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빈 종속적인 리소스들을 
캐시하라. 

 

5.5 unSetEntityContext() 메소드를 이용하여 리소스들을 
릴리즈하라 

컨테이너는 풀로부터 빈을 제거하기 직전에 unSetEntityContext() 
메소드를 호출한다. 따라서 이미 획득되었던 리소스들(앞에서 
설명했듯이)은 이 메소드에서 릴리즈되어야 한다. 

 

5.6 수동으로 로딩을 이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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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티티 빈에서 부모 자식 관계를 1 :1 (일대일), 1 :M (일대다), 
그리고 M :M (다대다)로 구현할 때에는 자식 (서브 관계) 데이터를 
로딩할 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BMP에서 1 :M (OrderBean :LineItem 엔티티 빈) 관계를 
다음과 같이 작성하였다고 가정하자. 

 

public class OrderBean implements EntityBean { 

        private long orderId; 

        private String orderName; 

        private long lineItemId;    // FK to the child table LineItems table     

        private Collection lineItems;    // child data from LineItems table 

 

    public void ejbLoad() { 

            // step1: select orderId, orderName and lineItemId from Order 
table 

            /* step2: get lineItems by looking up LineItem entity bean 

                       : look up LineItem home reference through JNDI 

                       lineItems = lineItemHome.findLineItems(lineItemId); 

         */ 

    } 

 

    public Collection getLineItems(){ 

            return lineItems; 

    } 

 

여기서는 ejbLoad() 메소드 한번의 호출로 부모와 자식 
(OrderBean과 LineItem)양쪽에서 데이터를 가져온다. 이를 
aggressive/eager 로딩이라 한다. 여기서는 클라이언트가 비즈니스 
메소드를 호출할 때마다 또는  트랜잭션이 끝날 때마다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가져오게 된다. 그러나 클라이언트는 
LineItem이 아니라 단지 orderId와 orderName만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예를 들어, finder 메소드를 이용하여 
OrderBean을 가져오면, 아마도 100개의 OrderBean과 1000개의 
LineItem을 가져올 것이다. 클라이언트는 LineItem이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1000개의 LineItem을 가져오는 
것이다. ejbLoad() 메소드는 컨테이너가 빈을 활성화시키기를 원할 
때 호출된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는 불필요한 오버헤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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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는 수동적 로딩을 이용하여 해결할 수 있다. 수동적 
로딩에서는 자식 데이터를 필요할 때 로드할 수 있다. 앞의 예제를 
다음과 같이 고쳐보자. 

 

public class OrderBean implements EntityBean { 

        private long orderId; 

        private String orderName; 

        private long lineItemId;    // FK to the child table LineItems table     

        private Collection lineItems;    // child data from LineItems table 

    public void ejbLoad() { 

            // step1: select orderId, orderName and lineItemId from Order 
table 

    } 

    public Collection getLineItems(){ 

          /* step2: get lineItems by looking up LineItem entity bean 

                       : look up LineItem home reference through JNDI 

                       lineItems = lineItemHome.findLineItems(lineItemId); 

         */ 

            return lineItems; 

    } 

 

여기서는 클라이언트가 다른 비즈니스 메소드를 호출할 때가 
아니라 getLineItems()를 호출할 때 데이터를 로드한다. 따라서 
수동적 로딩은 퍼포먼스를 향상시키는데 매우 좋은 선택이며, 
엔티티 빈에서 관계를 구현할 때 사용하라. 

 

5.7 최적의 트랜잭션 격리 수준을 선택하라 

격리 수준은 동시성 트랜잭션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dirty reads, 
phantom reads, non-repeatable reads 등과 같은 문제들로부터 
데이터베이스가 데이터 무결성을 유지하는 방법을 나타낸다. 
이러한 문제들은 벤더 종속적인 디플로이먼트 디스크립터 
파일(또는 다른 벤더 종속적인 방법으로)에 다음의 격리 수준을 
기술함으로써 피할 수 있다. 

 

        TRANSACTION_READ_UNCOMMITED 

        TRANSACTION_READ_COMMITED 

        TRANSACTION_REPEATABLE_READ 

        TRANSACTION_SERIALIZ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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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 위는 최소의 격리 수준이며 맨 아래는 가장 엄격한 격리 
수준이다. 데이터베이스는 트랜잭션을 제어하기 위해서 위의 격리 
수준에 따른 읽기와 쓰기 락을 이용한다. 먼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동시성 트랜잭션과 관련된 문제들과 그 해결책에 대해서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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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 동시성 트랜잭션으로 인한 문제들 

 

다음의 표는 그것이 방해하는 문제에 대한 격리 수준을 설명한 
것이다. 

 

Transaction Level Permitted Phenomena Performance 
impact 

 Dirty 
reads

Non  
Repeatable 

reads 

Phantom 
reads 

TRANSACTION_READ_UNCOMMITED YES YES YES FASTEST 

TRANSACTION_READ_COMMITED NO YES YES FAST 

TRANSACTION_REPEATABLE_READ NO NO YES MEDIUM 

TRANSACTION_SERIALIZABLE NO NO NO SLOW 

 

YES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NO는 문제를 해결함을 의미한다. 

 

격리 수준을 설정함으로써, 앞의 표에서와 같이 퍼포먼스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는 읽기와 쓰기 락을 이용하여 
위의 격리 수준을 제어한다. 이제 이들 문제와 그 문제가 
퍼포먼스에 주는 영향에 대해 각각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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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 Dirty read 문제 

 

다음은 Dirty read 문제에 대한 그림이다. 

 

 
 

Step 1:    데이터베이스에 PRODUCT = A001 이고 PRICE = 10 인 레코드가 
존재한다. 

Step 2:    커넥션1이 트랜잭션1(T1)을 시작한다. 

Step 3:    커넥션2가 트랜잭션2(T2)를 시작한다. 

Step 4:    T1이 PRODUCT = A001 인 레코드를 PRICE = 20 으로 업데이트한다. 

Step 5:    데이터베이스의 PRODUCT = A001 인 레코드에서 PRICE = 20 이다. 

Step 6:    T2가 PRODUCT = A001 인 레코드를 PRICE = 20 으로 읽는다. 

Step 7:    T2가 트랜잭션을 커밋한다. 

Step 8:    T1이 어떤 문제 때문에 트랜잭션을 롤백한다. 

 

이 문제는 T2가 커밋되지 않은 읽기 때문에 PRODUCT = A001 인 
레코드의 PRICE를 10 대신 20으로 잘못 가져오는데 있다. 
모순되는 데이터를 읽을 수 있으므로 크리티컬한 트랜잭션에서 
이러한 문제는 명백히 매우 위험하다. 물론 데이터에 동시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없다면 TRANSACTION_READ_UNCOMMITED 또는 
TRANSACTION_NONE으로 설정하여 이 문제를 방치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다면 이 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TRANSACTION_READ_COMMITED를 이용해야 한다. 

 

5.7.3 Unrepeatable read 문제 

다음은 Unrepeatable read 문제에 대한 그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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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데이터베이스에 PRODUCT = A001 이고 PRICE = 10 인 레코드가 
존재한다. 

Step 2:    커넥션1이 트랜잭션1(T1)을 시작한다. 

Step 3:    커넥션2가 트랜잭션2(T2)를 시작한다. 

Step 4:    T1이 PRODUCT = A001 인 레코드를 PRICE = 10 으로 읽는다. 

Step 5:    T2가 PRODUCT = A001 인 레코드를 PRICE = 20 으로 업데이트한다. 

Step 6:    T2가 트랜잭션을 커밋한다. 

Step 7:    데이터베이스에 PRODUCT = A001 이고 PRICE = 20 인 레코드가 
존재한다. 

Step 8:    T1이 PRODUCT = A001 인 레코드를 PRICE = 20 으로 읽는다. 

Step 9:    T1이 트랜잭션을 커밋한다. 

 

여기서 문제는 트랜잭션에서 레코드를 읽을때에는 언제나 10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트랜잭션1이 처음에는 10을 읽고 두 
번째는 20을 읽는 것이다. 이 문제는 격리 수준을 
TRANSACTION_REPEATABLE_READ으로 설정함으로써 제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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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 Phantom read 문제 

 

다음은 Phantom read 문제에 대한 그림이다. 

 
 

Step 1:    데이터베이스에 PRODUCT = A001 이고 COMPANY_ID = 10 인 
레코드가 존재한다. 

Step 2:    커넥션1이 트랜잭션1(T1)을 시작한다. 

Step 3:    커넥션2가 트랜잭션2(T2)를 시작한다. 

Step 4:    T1이 SELECT PRODUCT WHERE COMPANY_ID = 10 으로 레코드를 
읽는다. 

Step 5:    T2가 INSERT PRODUCT=A002 WHERE COMPANY_ID= 10 으로 
레코드를 인서트한다. 

Step 6:    T2가 트랜잭션을 커밋한다. 

Step 7:    데이터베이스에 COMPANY_ID = 10 인 레코드가 2개 존재한다. 

Step 8:    T1이 다시 SELECT PRODUCT WHERE COMPANY_ID=10 으로 레코드를 
읽는다. 그리고 1개의 레코드가 아닌 2개의 레코드를 가져온다. 

Step 9:    T1이 트랜잭션을 커밋한다. 

 

여기서 문제는 T1이 같은 조건의 두 번째 SELECT문에서 1개의 
레코드가 아닌 2개의 레코드를 가져오는 것이다. 이 문제는 격리 
수준을 TRANSACTION_SERIALIZABLE로 설정함으로써 제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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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 프로그램에 적합한 격리 수준을 선택하라 
 

프로그램에 적합한 격리 수준을 선택하는 것은 애플리케이션의 
요구사항에 달려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제품 카타로그를 
검색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한다고 가정해보면, 격리 문제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TRANSACTION_READ_ UNCOMMITED를 
선택할 수 있다. 

 

모든 종류의 격리 문제를 제어할 필요가 있는 은행 또는 증권 분석 
프로그램과 같은 크리티컬 프로그램을 작성한다면, 최대한의 
안전을 위해 TRANSACTION_SERIALIZABLE를 선택할 수 있다. 
이는 안전과 퍼포먼스간의 트레이드오프이다. 

 

다른 두 격리 레벨은 요구사항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필요하다. 
애플리케이션이 오직 커밋된 레코드만 필요하다면, 
TRANSACTION_READ_COMMITED 격리가 좋은 선택이 될 것이다. 
작업이 끝날 때까지 애플리케이션이 배타적으로 레코드를 읽을 
필요가 있다면, TRANSACTION_REPEATABLE_READ이 최고의 
선택이다. 

 

주의 : 이러한 격리 수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서버의 지원을 
확인하라.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이러한 격리 수준 모두를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오라클 서버는 
TRANSACTION_READ_COMMITED과 
TRANSACTION_SERIALIZABLE 등과 같이 단지 두 격리 수준만을 
지원하며, 디폴트 격리 수준은 
TRANSACTION_READ_COMMITED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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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적합한 록킹 전략을 사용하라 

앞에서 데이터베이스가 격리 수준에 따라 데이터를 록하는 방법을 
설명하였다. 데이터베이스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록킹은 
데이터베이스 록킹 전략이라고 불린다. 그와는 달리 EJB 
컨테이너/서버에서 또 다른 록킹 전략을 지원할 수 있다. 웹로직과 
같은 몇몇 EJB 벤더들은 데이터베이스보다는 애플리케이션 서버 
자체에서 엔티티 빈을 록하는 배타적인 록킹 전략을 지원한다. 
배타적 록킹은 록킹된 엔티티 빈이 트랜잭션을 완료할때까지 다른 
엔티티 빈을 블록한다. 이 록킹은 다른 빈이 데이터를 읽는 것 
조차도 허락하지 않으며, 따라서 퍼포먼스에 큰 영향을 미친다. 
현재 사용중인 애플리케이션 서버는 데이터베이스 록킹이나 
배타적 록킹을 둘 다를 디폴트 록킹 전략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또는 다른 록킹 전략을 사용할 수도 있다. 퍼포먼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애플리케이션의 요구사항에 적합한 디폴트 록킹 전략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벤더의 디플로이먼트 디스크립터 파일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5.9 읽기전용 엔티티 빈을 만들어라 

EJB 애플리케이션에서 엔티티 빈이 데이터베이스에서 항상 
데이터를 가져오기만 하고 데이터를 업데이트 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디폴트로 애플리케이션 서버는 모든 비즈니스 메소드 
콜이나 트랜잭션의 종로 때마다 ejbLoad()와 ejbStore() 메소드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읽고 쓸 것이다. 엔티티 빈이 트랜잭션에서 
단지 읽기만을 수행하는데도 왜 ejbStore() 메소드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하는가? 불필요한 ejbStore() 메소드의 
호출은 퍼포먼스에 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경우, EJB 
컨테이너/서버가 읽기전용이나 읽기쓰기 엔티티 빈을 위한 설정을 
지원한다면, 퍼포먼스의 향상을 위해 벤더의 디플로이먼트 
디스크립터에 읽기전용 빈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다. 엔티티 빈을 
읽기 전용으로 설정한다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업데이트는 
일어나지 않으며(ejbStore() 호출이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속성을 설정하는데 매우 신중해야 한다. 몇몇 벤더들은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읽을 때 설정하는 읽기우선 
프로퍼티를 지원한다. 또한 ejbLoad() 호출의 빈도를 줄일 필요가 
잇을 때 이 프로퍼티를 설정할 수 있다. 읽기전용 프로퍼티를 
설정하는 방법은 벤더가 제공하는 EJB 컨테이너/서버 문서를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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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변경되지 않은 버퍼 데이터 업데이트를 피하기 위하여 
dirty 플래그를 사용하라 

비즈니스 메소드 호출이 완료되거나 트랜잭션이 빈의 데이터에 
대한 변경을 완료할 때 EJB 컨테이너는 ejbStore() 메소드를 
호출한다. 엔티티 빈의 데이터는 클라이언트가 비즈니스 메소드를 
호출할 때마다 변경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많은 업데이트(ejbStore() 
메소드 호출)가 일어날 수 있으며, 이는 퍼포먼스를 떨어뜨린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CMP1.1에 대한 벤더 종속적인 
디플로이먼트 디스크립터 파일의 dirty 플래그 프로퍼티를 설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웹로직 서버의 weblogic-ejb-jar.xml 파일의 is-
modified-method-name 프로퍼티가 바로 이에 해당한다. EJB 2.0의 
CMP에서는 컨테이너가 이 특징을 묵시적으로 지원하므로, 이러한 
설정이 필요하지 않다. BMP에서는 이 메소드를 빈 클래스에 
작성하고 필요할 때마다 이 메소드를 호출하면 된다. 이 방법은 
빈의 데이터가 변경되지 않을 경우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호출을 
줄여주며, 따라서 퍼포먼스가 향상된다. 

 

5.11 트랜잭션 후에 데이터를 커밋하라 

EJB 컨테이너는 디폴트로 모든 메소드 호출 후 또는 전체 
트랜잭션이 완료된 후 데이터를 커밋한다. 예를 들어, 하나의 
트랜잭션에서 하나의 세션 빈 메소드에서 두 엔티티 빈에 대해 
4개의 메소드를 호출하였다면, 컨테이너는 ejbStore() 메소드를 네 
번 호출하는 각각의 엔티티 빈의 메소드 실행 후에 데이터를 
커밋하거나 전체 트랜잭션을 완료하는 네 개의 엔티티 빈 메소드를 
가진 세션 빈 메소드의 실행이 완료된 후에 한번 데이터를 커밋할 
수도 있다. 명백하게 트랜잭션이 완료된 후 데이터가 커밋된다면, 
퍼포먼스는 매우 크게 향상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클라이언트는 
트랜잭션이 완료될 때까지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다. EJB 
컨테이너/서버가 이 특성을 지원한다면, 벤더 종속적인 
디플로이먼트 디스크립터 파일이나 벤더 종속적인 방법으로 이 
특성을 설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웹로직 서버의 weblogic-ejb-
jar.xml은 트랜잭션이 완료된 후에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하는 
<delay-updates-until-end-of-tx> 엘리먼트를 가지고 있다. 다른 
클라이언트가 트랜잭션 중에 데이터를 읽을 필요가 없다면 벤더의 
파일을 설정하여 트랜잭션 후에 데이터를 커밋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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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벌크 업데이트를 수행하라 

CMP 엔티티 빈에서 관계(1:1, 1:M, M:M)를 이용하고 부모와 자식 
데이터(벌크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기 원한다면, 벤더 종속적인 
특성을 이용하여 부모 데이터와 자식 데이터를 동시에 
업데이트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웹로직은 이 특성을 필드 
그룹으로 지원한다. 벌크 업데이트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호출의 
수를 줄여주어 퍼포먼스를 향상시킨다. 

 

5.13 BMP보다는 CMP를 사용하라 

EJB 2.0 스펙이 발표되기 이전에는 개발자들이 CMP보다는 BMP를 
더 자주 사용하였다. 이전의 EJB 스펙에서는 CMP가 관계와 같은 
충분히 중요한 특성들을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EJB 
2.0 스펙에서 CMP는 퍼포먼스 향상뿐만 아니라 관계를 훌륭히 
지원한다. 

 

EJB 2.0에서 CMP 퍼포먼스 향상의 하나는 컨테이너가 빈의 데이터 
(메모리 버퍼의) 변경을 모니터하며, 빈의 데이터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만 컨테이너가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모니터링 능력 때문에 CMP는 BMP보다 더 나은 퍼포먼스를 
보인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BMP에서 finder 메소드를 호출할 
때, 처음 호출에서 데이터베이스의 프라이머리 키를 검색하고 두 
번째 호출에서는 데이터베이스 대신 이 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두 번의 호출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CMP는 컨테이너가 CMP를 잘 제어하므로 더 나은 퍼포먼스 기법을 
제공한다. 

 

5.14 전역 오퍼레이션을 위해 ejbHome() 메소드를 사용하라 

EJB 2.0 스펙은 엔티티 빈의 ejbHome() 메소드를 새롭게 
정의하였다. 이 메소드를 이용하여 어떤 특정한 엔티티 빈 
인스턴스 데이터와 연관되지 않은 전역 오퍼레이션(예를 들어, 
사람들의 전체 숫자를 가져오는 것과 같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클라이언트에서 홈 메소드를 호출할 때 컨테이너는 EJBObject가 
클라이언트에게 할당되기 전의 상태인 인스턴스 풀의 빈의 
ejbHome() 메소드를 호출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빈이 상태유지를 
할 필요가 없으므로 퍼포먼스가 향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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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태 (인스턴스 변수 데이터) 의존을 가지지 않는 전역 
오퍼레이션에는 ejbHome() 메소드를 사용하라. 

 

5.15 커넥션 풀을 사용하라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커넥션을 생성하는 것은 비용이 비싼 
작업이다. 특히 서버가 다른 머신에 위치한다면 더욱 그렇다. 
커넥션 풀은 다수의 열려진 데이터베이스 커넥션을 포함하고 있다. 
커넥션 풀은 벤더 종속적인 방법으로 정의한 최소 및 최대 수 
사이의 열려진 커넥션을 유지한다. 풀은 점진적인 용량만큼 최소 
및 최대 사이즈 사이에서 늘어나고 줄어든다. 이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 최대, 증가 사이즈를 풀에 대한 프로퍼티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커넥션을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직접 얻어오기 보다는 
풀로부터 가져온다. 예를 들어, 최소, 최대, 증가 용량 프로퍼티를 
3, 10, 1로 설정하였다면, 풀은 처음에 3의 크기로 생성되고, 3의 
용량이 꽉 차고 동시에 클라이언트가 커넥션을 요청한다면 풀 
사이즈가 10이 될 때까지 용량이 1씩 늘어나게 된다. 그리고 풀 
사이즈가 10이 되면 그 이후의 클라이언트들은 큐에서 기다리게 
된다. 커넥션 풀 사이즈는 벤더 종속적인 방법으로 설정되며 풀의 
최소, 최대, 증가 용량 사이즈 프로퍼티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설정된 커넥션의 최대 개수는 얼마나 많은 
클라이언트가 동시에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지의 
애플리케이션의 요구사항과 커넥션의 최대 개수를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의 용량에 달려있다. 

 

EJB의 디플로이먼트 디스크립터 파일에서 커넥션 풀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DataSource 레퍼런스를 설정해야 한다. EJB 
애플리케이션은 커넥션 풀 사이즈에 따라 퍼포먼스가 크게 향상될 
수 있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의 생성과 파괴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 최적의 커넥션 풀을 설정하면 퍼포먼스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5.16 JDBC 튜닝 테크닉을 이용하라 

 

BMP를 작성할 때는 JDBC 코드를 직접 작성해야 한다. JDBC는 
퍼포먼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테크닉이 존재한다. 다음은 이 
사이트의 JDBC를 위한 섹션이다. 

 

Choosing the right Dr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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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mization with Connection 

Set optimal row pre-fetch value 

Use Connection pool 

Control transaction 

Choose optimal isolation level 

Close Connection when finished 

Optimization with Statement 

Choose right Statement interface 

Do batch update 

Do batch retrieval using Statement 

Close Statement when finished 

Optimization with ResultSet 

Do batch retrieval using ResultSet 

Setup proper direction of processing rows 

Use proper get methods 

Close ResultSet when finished 

Optimization with SQL Query 

Cache the read-only and read-mostly data 

Fetch small amount of data iteratively rather than whole data at 
once 

JDBC Key Points 

 

BMP의 퍼포먼스 향상을 위해서는 이러한 테크닉을 이용하라. 

 

5.17 대용량 데이터를 다룰 때에는 JDBC에 직접 접근하라 

보통 개발자들은 퍼포먼스에 대한 고려 때문에 엔티티 빈보다는 
JDBC를 선호한다. 엔티티 빈은 'Choosing between EJB vs. non-
EJB'에서 설명했듯이 오버헤드를 가진 컴포넌트이다. 명백하게 
엔티티 빈은 컴포넌트 아키텍처로 인하여 이점을 지닌다. EJB 
아키텍처를 얻기 위해서는 JDBC를 세션 빈으로 감싸야 한다. 
엔티티 빈과 JDBC 호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데이터의 양에 
따라 선택하라. 예를 들어, 5000 레코드를 가져와 데이터를 
검색해야 한다면, 엔티티 빈은 좋은 선택이 아니다. 이 경우 
퍼포먼스의 향상을 위해서는 JDBC가 좋은 선택이 될것이다. 
엔티티 빈은 적은 양의 데이터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으며, 앞에서 
설명했던 테크닉들을 사용한다면 오히려 퍼포먼스를 향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퍼포먼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거대한 데이터를 다룰 
때에는 세션 빈에서 JDBC를 사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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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엔티티 빈에서 비즈니스 로직을 사용하라 

 

엔티티 빈은 데이터 접근 객체일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객체이기도 
하다. 비즈니스 로직은 전적으로 애플리케이션 비즈니스 
요구사항이나 데이터와 연관된다. 엔티티 빈에서 데이터와 
연관되는 비즈니스 메소드를 작성한다면, 데이터를 가져오는 
왕복여행을 줄임으로써 원격의 엔티티 빈에 대한 네트워크 호출을 
줄일 수 있다. 이는 앞에서 설명했던 것 처럼 엔티티 빈을 로컬 
EJB가 아니라 원격 EJB로 생각하면 잘 동작한다. 따라서 데이터와 
연관되는 비즈니스 로직은 엔티티 빈에 넣어 네트워크 호출을 
감소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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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메시지 드리븐 빈을 튜닝하라 
 

세션 빈과 엔티티 빈은 JMS 생산자처럼 행동할 수 있지만, 반면 
MessageConsumer.receive() 메소드를 이용하여 메시지를 
동기적으로 단지 소비할 수도 있다. 메시지를 동기적으로 소비하는 
이유는 세션 빈과 엔티티 빈이 비동기적이 아닌 동기적인 요청-
응답 프로세스를 구현했기 때문이며, 이것이 바로 EJB 2.0에서 
메시지 드리븐 빈이 추가된 이유이다. 메시지 드리븐 빈은 JMS 
서버로부터 비동기적으로 메시지를 소비한다. 

 

EJB에서의 공통적인 튜닝 주제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설명하였다. 'Cache EJBHome object references', 'Use Clustering 
for scalability', 'Tune thread count' 등과 같은 주제들은 메시지 
드리븐 빈에도 적용 가능하다. 여기서는 메시지 드리븐 빈에 
특화된 주제만을 다룰 것이다. 튜닝 주제들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위해 먼저 메시지 드리븐 빈의 라이프 사이클을 살펴보자. 

 

6.1 메시지 드리븐 빈의 라이프 사이클 

 

메시지 드리븐 빈의 라이프 사이클은 클라이언트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무상태 세션 빈과 유사하다. 하지만 이들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상태 세션 빈이 클라이언트가 호출 
가능한 비즈니스 메소드를 갖는데 반해서 메시지 드리븐 빈은 
비즈니스 로직을 가지는 messageListener의 onMessage() 메소드를 
가진다는 것이다. 메시지 드리븐 빈은 JMS 서번에 연결하여 
메시지를 소비하고 이들 메시지를 처리한다. 메시지 드리븐 빈은 
RMI/IIOP 컴포넌트가 아니라 JMS 프로토콜을 이용해 JMS 서버에 
연결되므로 리모트 인터페이스나 홈 인터페이스를 가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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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메시지 드리븐 빈의 라이프 사이클을 나타낸 그림이다. 

 

 
 

메시지 드리븐 빈의 숫자는 벤더 종속적인 디플로이먼트 
디스크립터에 인스턴스 풀의 사이즈를 설정함으로써 제어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빈이 언제 생성되고, 제거되며, 콜백 
메소드가 호출되는지를 제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웹로직의 
weblogic-ejb-jar.xml에서는 다음의 엘리먼트를 이용하여 인스턴스 
풀 사이즈를 설정한다. 

 

<pool> 

        <max-beans-in-free-pool>100</max-beans-in-free-pool> 

        <initial-beans-in-free-pool>50</initial-beans-in-free-pool> 

</p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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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는 풀의 초기 빈 개수와 최대 빈 개수를 설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풀의 초기 빈 개수를 50으로 최대 빈 개수를 100으로 
설정한 경우의 라이프 사이클을 살펴보자. 

먼저 서버가 시작되면 EJB 컨테이너/서버는 Class.newInstance() 
메소드를 이용하여 50개의 빈을 생성하여 풀에 집어넣는다. 그리고 
다음의 빈의 콜백 메소드를 호출한다. 

 

        setMessageDrivenContext(ctx) and  

        ejbCreate() methods 

 

이러한 50개의 빈은 소비되어 50개의 동시 메시지를 처리할 
준비가 되어있다. 동시 메시지가 50개 이상이 된다면 컨테이너는 
빈의 개수가 100개(풀의 최대 빈 개수)가 될 때까지 더 많은 빈을 
생성하여 위의 메소드를 호출한다. 따라서 언제라도 컨테이너는 
동시에 메시지를 소비할 수 있는 단지 100개의 빈만을 가질 수 
있다. 동시 메시지가 100개 이상이 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컨테이너는 풀에서 사용 가능한 빈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다. 

 

메시지가 도착할 때, 컨테이너는 그 메시지를 풀에 있는 빈 중 
하나의 onMessage(Message msg) 메소드에 넘기고, 메소드는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한다. 

 

도착하는 메시지의 숫자가 많지 않다면 컨테이너는 풀에서 빈을 
제거한다. 컨테이너가 빈을 제거하는 방법은 컨테이너 종속적인 
알고리즘(아마도 LRU, Least Recently Used)에 따른다. 이때 
컨테이너는 빈의 ejbRemove() 메소드를 호출하여 풀에서 빈을 
파괴한다. 

 

빈의 생성과 파괴는 인스턴스 풀 사이즈와 메시지의 소비(또는 
목적지에 대한 메시지의 도착)에 좌우된다. 

 

이로써 메시지 드리븐 빈에서 풀 사이즈의 중요성과 콜백 메소드가 
언제 호출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이제 메시지 드리븐 빈을 
튜닝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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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메시지 드리븐 빈의 인스턴스 풀 사이즈를 튜닝하라 

 

빈의 생성과 파괴는 비용이 많이 드는 작업이다. 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EJB 컨테이너/서버는 빈의 풀을 생성하며, 따라서 보다 
나은 퍼포먼스를 위해서 최적의 풀 사이즈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웹로직에서는 weblogic-ejb-jar.xml의 <pool> 
엘리먼트를 이용하여 이러한 풀 사이즈(초기 빈 개수와 최대 빈 
개수)를 설정할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벤더가 제공하는 문서를 
참고하라. 

 

풀의 최대 빈 개수는 퍼포먼스에 영향을 미친다. 이 값이 작으면, 
도착하는 메시지의 수가 최대 풀 사이즈보다 더 많으면 컨테이너는 
메시지를 JMS 서버에 wait 모드로 놓게 된다. 이는 퍼포먼스를 
떨어뜨리며, 실행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최고의 
퍼포먼스를 위해서는 풀의 최대 빈 개수를 동시 메시지의 최대 
개수와 똑같이 설정하라. 

 

6.3 캐쉬로 setMessageDrivenContext() 또는 ejbCreate() 
메소드를 사용하라 

 

메시지 드리븐 빈의 라이프 사이클에서, 빈 인스턴스가 처음 
생성되었을 때 컨테이너는 setMessageDrivenContext()와 
ejbCreate() 메소드를 단 한번 호출하고 빈을 풀에 집어넣는다. 
그리고 후에 컨테이너에 의해 제거될 때까지 다른 메시지를 
처리하는데 사용된다. 이러한 메소드들은 ConnectionFactory 
레퍼런스, Destination 레퍼런스, 다른 세션 빈이나 엔티티 빈의 홈 
객체 레퍼런스, 또는 DataSource 레퍼런스와 같은 리소스를 
획득하고 인스턴스 변수에 할당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메소드에서 이러한 리소스들을 한번 획득하면, 그 리소스들은 이미 
획득되었으며 다른 메시지의 처리에도 사용 가능하므로 다른 
메시지를 처리하기 위해서 리소스를 생성할 필요가 없다. 명백하게 
이러한 리소스들은 빈에 종속적이며 전역적으로 사용 가능하지 
않다. 전역적인 사용을 위해서는 'Cache EJBHome object 
references'에서 설명했던 테크닉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한 이 테크닉은 다른 리소스들을 획득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하지만 데이터베이스 커넥션과 같은 물리적인 리소스는 획득할 수 
없음을 기억하라. 이러한 메소드에서 동시에 도착하는 메시지가 
많고 풀 사이즈가 크다면, 이러한 종류의 리소스들은 onMessage() 
메소드에서 획득하고 사용한 후에 제거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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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빈 종속적인 리소스들을 캐시하기 
위해서 setMessageDrivenContext()와 ejbCreate() 메소드를 
사용하라. 

 

6.4 ejbRemove()에서 리소스를 제거하라 

 

메시지 드리븐 빈에서, 컨테이너는 마치 무상태 세션 빈의 
경우처럼 풀에서 빈을 제거하기 직전에 ejbRemove() 메소드를 
호출한다. 따라서 빈에서 (위에서 설명한 방법대로) 획득된 모든 
리소스들은 이 메소드에서 릴리즈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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